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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제2청사 강릉 유치 건의문

 태백산맥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생활권이 구분되어 있는 영동과 

영서지역은 1995년 도농 통합 당시만 해도 비슷한 인구규모를 보였지만, 

수도권과 인접한 도청소재지 춘천과 혁신도시, 기업도시로 지정된 원주의 

발전과는 반대로 강릉을 비롯한 영동지역은 인구감소와 더불어 지역

소멸의 징후마저 보이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지속된다면 단지 영동지역의 문제가 아닌 바로 강

원도의 위기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지역균형발전이고, 이것의 시작은 강원도청 제2청사의 강릉 

유치입니다.

 가까운 예로 경기도의 경우 행정부지사가 상주하는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의정부에 두었고, 경상남도는 경남도청 서부청사라는 이름으로 진주시에 

제2청사를 개청하였습니다.

 현재의 환동해본부는 강원도 수산사무소를 시작으로 50여년이 넘게 

강원도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에 기여해왔지만, 강원도 제2청사로서의 

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홈페이지의 소개 내용이 무색하게 해양

수산 외에 다른 기능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금 영동지역은 강릉∼제진 간 철도연결사업, 동서고속전철 추진

으로 북방경제의 전초기지 역할과 함께 동해중부선 고속화 사업, 

서울양양고속도로, 플라이강원 등 물류·교통 혁신을 통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환동해권 국제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동지역 내 

강원도청 제2청사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며, 영동권의 중심지인 

강릉에 위치한 환동해본부의 확대개편과 신축을 통한 제2청사 

설치로 영동과 영서의 불균형한 발전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 의원 모두는 강원도의 지역균형발전과 영동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동해본부의 이전·신축을 통한 강원도청 

제2청사 유치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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